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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청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다문화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역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의 진로발달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구체적 진로 관련 요인인 진로교육 및 활동(참여정도, 만족도), 진로태도(결정성, 준비성), 진로장벽(자

기이해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직업선택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것이다. 이때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2018년 7월-10월에 조사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다. 분석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 총 1,197명이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선택결정에 따른 진로 관련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와 만족도, 진로태도의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진로장벽인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

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진로 관련 요

인 중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

졌다. 덧붙여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진로

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요인이, 여자청소년은 진로결정성과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요인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체계적 진로준비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하고 성별을 고려한 구체적 진로 지원전략을 강구해야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을 통

해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직업선택결정, 진로태도, 진로장벽,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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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는 등 발달과업의 수행과 더불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의 선택과 계획이 이루어지

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김영미ㆍ현안나, 2020; 선혜연ㆍ김계현, 2008). 청소년기는 생애 진로발

달에서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세계에 대해 충분한 탐색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와 구체적인

진로영역에 대해 탐색하고 초점화된 역량을 강화하며,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탐색기에 걸쳐 있다

(김지연ㆍ이윤희, 2019). 진로발달은 일생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선택이 요구되는 과업 중 하나인

데(Super, 1994), 생애진로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야말로 진로탐색과 결정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

며 이로 인해 진로발달이 촉진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 청소년 통계’를 공개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인구는 2022년 기준 814만 7천명으로 총인구의 15.8%를 기록하

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만 명 줄어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인 것이다. 또한 청소년 인구는 꾸

준히 감소하여 2060년이 되면 1980년(1401만 5천명)의 3분의 1 수준, 총인구의 10.7%(454만 5천

명)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34600530). 반면,

다문화학생은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여 16만 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학생의 3%를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0.9%에 비해 거의 3배 가

깝게 증가하였다. 또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지난

해 4.2%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0.2%에서 1.1%로 무려 5.5배 급등

하였으며,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https://m.yna.co.kr/view/AKR20220128157500530). 즉, 전체

청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다문화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심 역시 확대되고 있다. 물론 각 개인

이 바라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기대치는 편차가 있다고 해도, 다문화청소년 역시 우

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중요한 인력이라는 기대는 간과할 수 없

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즉, 그들이 충분한 진로준비과정을 거쳐 진로를 선택하는

가에 대한 관심과 그 과정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꾸준히 정책적 노력을 증대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어교육과 학

업지원, 사회문화적응 중심이었고, 진로나 취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양계민 외, 2018). 실제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

문화청소년의 취학률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학습지원 다음으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꼽았다.

통상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적응 교육의 수요보다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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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민(2019)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다문화청소년이 원하

는 지원 중 8순위에 그쳤던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2016년에는 4순위로 상승하였고, 학부모가 원

하는 지원 내용에서도 진로지원이 3순위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관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양계민, 2019; 김지연ㆍ이윤희, 2019).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다문화청소

년의 요구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영역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관심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대부분 아

동기, 청소년 초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이나 전반적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연

구가 중심이 되었다. 진로문제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에 있다. 김지연ㆍ이윤희(2019)는 학회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10년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

로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주제

연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사회과학,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다문화청소년의 세부 구분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구별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적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련 연구의 주제는 대부분 진로 변인에 관한 연구, 일반

학생과의 비교 연구, 진로발달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진로장벽, 부모, 사회적 지

지와 같은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고등

학교 시기의 진로발달이나 진로결정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박하나 등, 201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입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다

문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김지연ㆍ이윤희,

2019).

한편, 진로장벽은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 자신의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뜻한다(손은령, 2002). Swanson과 Woitke(1997)는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

인적 혹은 환경적 상황이나 사건이 바로 진로장벽이라 하였다. Lent 등(2000)은 진로관련 연구들

이 지나치게 인지적, 개인적 요인에 집중되어 맥락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음을 지

적하면서,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맥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진로장벽을 강조하였다.

즉, 그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진로준비의 과

정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개인적 변인들과 함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Lent et

al., 2000). 몇몇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장벽을 높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아라 등, 2018; 이지민․오인수, 2013). 다문화청소년이 느끼는 진로장벽은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의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요소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진로장벽은 결국 진로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전

제를 둘 수 있다(김효선, 202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주목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관련 변인들

중에서도 특히 진로관련 변인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 규명하는데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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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관련 기존연

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련하여 최근 사회맥락적 요인의 검

토로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정작 진로 관련 요인들과의 구체적 관계성을 밝

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및 활동의 경험, 진로태도, 진로장벽

의 진로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세부 하위영역별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

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세

심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성차는 유의미

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장벽을

더 크게 느낀다는 연구결과 등에 착안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영향요인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

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요인

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요인은 직업선택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며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청소년기이다. 이 시기

는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계를 의미한다(Supper, 1990). 미래의 직업선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며 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것이다(오정아 등, 2021). 청소년기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

Ginevra 등(2015)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은 결국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16만 여명에 이르게 된 현 시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이 청

소년기의 진로발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1980년대 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선택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어 여

성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발전하게 되었다(Hackett & Betz, 1981; 김자경․

오혜정, 2021). 그 이후 Lent 등(1994)은 진로발달에 있어 성향, 관심, 인지 등의 개인적 요인만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장벽이나 사회적 지지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모두에 주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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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화한 것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이다(김자경․오혜정, 2021).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진로발달과 관

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진로행동 및 진로장벽에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

념 틀을 제공하였다(김영미․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발달의 수준이 낮고,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계적 진로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한 현실임을 밝히고 있다(김민경, 2015; 남부현․최충옥, 2012; 선혜연,

2015; 신연주․이경순, 2019; 유비․김기현, 2015; 유성창 등, 2016).

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관련 요인

진로는 삶에 있어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로는 한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 과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정랑, 2020).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결정

수준은 향후 미래에 펼쳐질 삶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단계적 과제를 설계하

는 진로설계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장현진, 2018).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

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설계한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

다. 진로를 설계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이나 활동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

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김자경과 오혜정(2021)은 학교 내 진로교육 및 활동이 다문화청소

년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활동이 되며, 이것이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 인식수준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김혜경과 어윤경(2021)의 연구에서는 진로장

벽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

교 내 진로교육 및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진로 관련 교과목의 운영, 진로 체험,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의 진로활동 등이 있다(최선애, 2017). 몇몇 연구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진로관련 활

동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오승근․이진숙, 2016;

유진이․기소형, 2018).

다음으로 진로태도 요인은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진로준비

성은 다양한 진로결정을 위한 실천행동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정보를 탐색하고 준비하며 구체

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Conner et al., 2010).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

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결국 진로준비 과정을 통해 진로결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형하, 2020; 정윤희․전주성, 2019; Conner et al., 2010). 진로결정성

은 자신의 직업과 진로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직업과 진로의 세계에서 지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경험을 뜻한다(Lopez & Ann-Yu, 2006; 이창훈, 2021). 진

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충분한 동기가 형성되었을 때 가

능해지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도 연관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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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혜미․김유미, 2019; 홍경남, 2018). 선행연구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

준비와 진로결정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이유경 등, 2012; Gysbers et al., 2014), 다문

화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전공 및 직업선택,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하나 등, 2013).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로장벽, 이중문화경험,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이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성윤희․장은영, 2020; 이형하 등, 2019; 전혜숙 등, 2019).

한편, 진로장벽은 적절한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

은 일반청소년과 달리 그들이 경험하는 이중문화 정체성의 혼란이나 문화 적응에서 오는 압박감

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Castro, 2003; Holloway-Friesen,

2018).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도 낮아지게 되며, 덜 결정된 태도를

갖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의 혼란과 갈등 경험으로 더더욱 진로발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김영미․현안나, 2020; 김자경․오혜정, 2021; 이혜미․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이 경험

하는 진로장벽을 자기이해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

저 자기이해 부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

여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란 충분한 직업에 대

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

식하지 못하여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정도를 뜻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으로 직업에 대한 준비나 결정에 있어 곤란함을 겪는 정도이다(김혜경․어윤경,

2021). 진로장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때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장벽에 있어 더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홍지선․계은

경, 2016; Holloway-Friesen, 2018). 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관련하여 연구한 김

영미(2021)는 소득계층에 따라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진로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도 다름을 밝혔다.

Ⅲ. 실증연구

3.1 연구모형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가지 요인은

진로교육 및 활동, 진로태도, 진로장벽이다. 진로교육 및 활동은 진로교육 및 활동의 참여정도와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 진로태도는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그리고 진로장벽은 자기

이해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총 7개 하위요

인이 다문화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어떠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그림

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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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2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의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8

차년도의 조사는 2018년 7월-10월에 이루어졌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2011년부터 구축된 패널로

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

패널은 동일한 대상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되

었다.

분석대상자는 8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 다문화 청소년으로 1,19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587명, 여자 청소년은 610명으로 여자 청소년이 조금 더 많

았다. 연령별로는 17세가 1,0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6세, 18세의 순이다. 본 연구

의 수행을 위해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2021년 9월에 승인절차를 밝았고 원자료를 송부 받아

2022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석대상자 분포

3.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에서 사용한 도구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진

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는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에 참여한 활동

을 측정한 것으로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과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등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

램을 포함한 12개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질문한 결과를 합산하여 비율척도화 하여 0회에서

12회로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

구분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계
남자 39(6.6) 530(90.3) 16(207) 1(0.2) 1(0.2) 587
여자 51(8.4) 534(87.5) 23(3.8) 2(0.3) - 610
계 90 1064 39 3 1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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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고, ‘매우 불만족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으

로 측정하였다.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은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한

것으로,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진로결정성의 문항은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

을 해 놓았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등으로 4점 척도

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진로준비성의 문항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

기를 하고 싶다’,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등의 문항으로 4점

척도이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α=.833과

Cronbach’s α=.783이다.

진로장벽은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이은설

(2005)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한 것이다. 자기이해 부족의 문항은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떤 일

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다.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문항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관

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

문항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대학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원하는 학원 과외에 다닐 형편이 안돼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다. 각각 3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인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α

=.902, Cronbach'α=.862, Cronbach'α=.781이다.

직업선택결정 여부는 ‘학생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직업선택결정을 하지 않은 학생들

은 “0”, 직업선택결정을 한 학생은 ”1“로 재코딩하여 점수처리하였다.

각 측정도구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1개 요인으로 구성된 변수인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와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를 제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적합도 중

카이자승의 결과는 χ²=969.256(df=109, p=.000), 표준적합도(NFI)=.915, 비교적합도(CFI)=.924,

TLI(Tucker-Lewis index)=.905, 개량화오차평균(RMSEA)=.081이면서 90%신뢰구간에서 .07

7～.086으로 나타나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모형 chi-suqare(χ²) GFI TLI CFI NFI
RMSEA

지수 구간(90%)

측정모형
969.256

(df=109, p=.000)
.908 .905 .924 .915 .081 .077 ～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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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계수(표준화 계수)와 요인 간 상관과 관련된 수치들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변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통계값은 공분산과 상관이 있는데 공분산은 상관계수의 비표준화 된 값을

의미하고,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석한 결과 요인 간 상관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 수 있는데 기각비율 값이 1.96이상이고, 유의미한 정도가 p-value=.000으로

나타났다. 5가지 요인과 각각 문항들 간의 요인계수 범위는 -.201에서 .831이고 유의미한 정도는

p-value=.000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측정도구 측정모형 계수 

3.4 자료분석

문항2

문항3

문항2

진로
준비

.607***

.758***

.666***

.809***
-.201***

.391***
.831***

문항4

문항3
.750***

문항1

문항1

문항2자기이
해부족

.895***

.873***

.837***

문항3

문항1

문항4

문항3

진로
결정

.658***

.780***
문항2

.756***

문항1

-.685***

-.743***

-.216***
정보
부족

.767***

.900***

.723***

문항1

문항2경제적
어려움

.864***

.604***

.787***

문항3

-.412***

.578***

-.151***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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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의 분포를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업선택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평균값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요인이 직업선택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령의 분포는 16세에서 20세이나 18

세부터 20세에 해당 되는 조사대상자는 소수이므로 5개 집단에서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진로 관련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지난 1년간 다문화 청소

년들의 진로교육 및 활동에의 참여정도는 평균 3.86회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는 진로결정성에 대해 4점 만점에 2.71점, 진로준비성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98점으

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2.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은 2.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이해 부족은 2.18점이었다.

<표 3> 진로 관련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

4.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 여부,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

려움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3.86 3.03
만족도 3.36 0.79

진로태도
진로결정성 2.71 0.67
진로준비성 2.98 0.55

진로장벽
자기이해 부족 2.18 0.75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2.23 0.71
경제적 어려움 2.02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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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 여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직업선택을 결정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

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6세에서는 직업선택을 결정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모두 동일한

분포였으나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직업선택을 결정한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 여부          

변수 직업선택 결정 직업선택 미결정

성별
남자 317(54.0) 270(46.0)

.042
여자 333(54.6) 277(45.4)

연령
16세 45(50.0) 45(50.0)

.75017세 582(54.7) 482(45.3)
18세 이상 23(53.5) 20(46.5)

4.2.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
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의 하위요인별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서

는 진로준비성, 자기이해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성

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진로장벽에 있어서도 남자 청소년

보다 여자 청소년이 자기이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경제적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17세의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경

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령이 가장 높은 18세 이상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

나 경제적 어려움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변수
성별 연령

남자 여자 t값 16세 17세 18세 이상 F값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3.84 3.88 -.212 3.62 3.93 2.81 3.099*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3.40 3.31 1.906 3.22 3.38 3.16 2.878

진로결정성 2.73 2.70 .660 2.72 2.72 2.60 .584
진로준비성 2.90 3.06 -4.872*** 2.98 2.98 2.92 .239
자기이해 부족 2.13 2.22 -2.032* 2.17 2.18 2.29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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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01

4.3 직업선택결정과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4.3.1 직업선택결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
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직업선택결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진로태도 그리고 진로장벽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로 검증하였다.

직업선택결정 여부에 따라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선택을

결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가 많았고,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도 직업선택을 결정한 청소년

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장벽에 대해서는 직업선택미결정 청소년들이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

족, 경제적 어려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업선택 결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 ***p<0.001

4.3.2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

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4.0%이고, 카이제곱은

863.437(p=.000)로 나타나 분석모형은 적합하였다. 또 종속변수의 분류정확도는 79.1%로 양호하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2.20 2.26 -1.431 2.35 2.22 2.36 2.178
경제적 어려움 1.95 2.08 -3.378*** 2.14 2.00 2.24 4.674*

변수
직업선택결정 여부

결정 미결정 t값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4.17 3.49 3.901***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3.44 3.26 4.030***

진로결정성 3.10 2.25 27.667***
진로준비성 3.11 2.83 -8.862***
자기이해 부족 1.89 2.53 16.280***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1.97 2.54 15.404***
경제적 어려움 1.89 2.16 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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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으로 나

타났다.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있어서 긍정적일수록 직업선택

결정 가능성이 증가하고,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진로장벽을 높게 느낄수록 직업선택

결정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이 1 증가할 때 직업선택결정

가능성은 각각 18.423배, 1.839배 정도 증가하고,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1 증가할수록 직업선

택결정 가능성은 38.3%(0.383=1-0.617) 감소시킨다.

직업선택결정의 세 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진로결정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진로

준비성, 자기이해 부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p<0.01, ***p<0.001

동일한 모형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자 청

소년의 경우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이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경

우는 진로결정성과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요인은 진로결정성임이 밝혀졌고, 또 진로장벽인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표 8>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남자 청소년)

※ ***p<0.001

구분 B S.E. Wald df Exp(B) 통계량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014 .026 .289 1 1.014

Nagelkerker
R²=.540

cox 및 snell
R2=.404

잔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044 .107 .167 1 .957
진로결정성 2.914 .210 192.858 1 18.423***
진로준비성 .609 .163 13.896 1 1.839***
자기이해 부족 .055 .167 .107 1 1.056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483 .179 7.259 1 .617**
경제적 어려움 .063 .148 .180 1 1.065

구분 B S.E. Wald df Exp(B) 통계량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011 .035 .091 1 .989

Nagelkerker
R²=.519

cox 및 snell
R2=.389

잔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099 .150 .435 1 1.104
진로결정성 2.421 .272 79.031 1 11.254***
진로준비성 .907 .235 14.881 1 2.477***
자기이해 부족 -.213 .246 .751 1 .808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313 .264 1.412 1 .731
경제적 어려움 .119 .210 .320 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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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여자 청소년)

※ **p<0.01, ***p<0.00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진로 관

련 요인으로는 진로교육 및 활동의 참여정도와 만족도,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진

로장벽의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이때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데이터의 총 1,197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직업선택결정 여부와 진로 관련 요인인 진로

교육 및 활동, 진로태도, 진로장벽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직업선택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른 진로 관련 요인에서는

진로준비성과 자기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는데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진로준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자기이

해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의 진로장벽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진로 관련 요인에서는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와 경제적 어려움의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17세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로장

벽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선택결정에 따른 진로 관련 요인을 직업선택 결정 집단과 직업선택 미결정 집단으

로 구분하여 t-test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 관련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직업선택 결정 집단이 미결정 집단에 비해 진로교육 및 활동의 참여정도, 만족도도

높고,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업선택 미결정 집

단은 직업선택 결정 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의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

구분 B S.E. Wald df Exp(B) 통계량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045 .040 1.211 1 1.046

Nagelkerker
R²=.576

cox 및 snell
R2=.431

잔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214 .154 1.931 1 .807
진로결정성 3.549 .336 111.718 1 34.771***
진로준비성 .291 .238 1.494 1 1.338
자기이해 부족 .330 .241 1.882 1 1.391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681 .255 7.143 1 .506**
경제적 어려움 .071 .214 .111 1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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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모두에서 장벽을 높게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진로 관련 요인 중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이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고, 진로장벽 요인 중에서는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만이 직업선택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히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에 대해 결정할수록 직업선택결정이 높아진다는 것이

다. 또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직업선택결정이 낮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상대적 영향력은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의 순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유경 등(2012)의 연구에서

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이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또 박하나 등(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에 초점을 두어 다문

화 고등학생과 일반 고등학생을 비교 연구한 결과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다문화 고등학생이 전

공 및 직업선택, 진로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문화청소년은 일

반청소년에 비해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며, 진로발달에 있어 취약

하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양계민․강경균, 2017; 이아라 등, 2018; 이지민․오인수,

2013; 이지은, 2016; 장임숙․김희재, 2014).

추가적으로 직업선택결정 영향 요인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청

소년의 경우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고, 여

자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장벽의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요인이 유의미

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두 집단 모두에서 진로결정성이 공통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진로

장벽인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요인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

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진로장벽에 취약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홍지선․계은경,

2016; 홍세희 등, 2005).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있어서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결국 다문화청소년에게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 이들이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준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 및 활동은 어떠한

가? 이제는 그 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세 요인들은 결

국 진로교육 및 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혜경과 어윤경(2021)은 진로교육 및

활동이 진로발달, 진로장벽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진로교육 및 활동의 충분한 경험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충족히 채워 막연한 진로에 대한

장벽을 낮추게 하고 원만한 진로발달을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총 12회 중 평균 3.86회로 1/3수준에 그치

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참여정도의 평균수준이 낮아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로교육 및 활동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그 참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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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진로교육 및 활동의 내용이 다문화청소년 당사자들의 요구에도 잘 부합

하는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학교 내 진로교육 및 활동으로 제한하

지 않고, 교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겠다. 실

질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관심 갖는 직업, 다문화청소년만의 특수한 배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

들의 강점인 이중언어 사용 등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 등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진로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턴시스템 마련

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지원책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성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듯이 진로장벽에 대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게 인식한다

는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인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

년이 진로장벽 중에서도 특히 진로 및 직업정보에 대한 부족의 장벽을 높게 느끼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지원책을 강구할 때에 성별을 고려한 지원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에게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남자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으로 진로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덧붙여 남녀청소년 모두에게 진로결정성이 공통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청소년이 스스

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또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충분히 성취해나갈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청소

년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는 패널 데이터가 갖는 장점을 고려하여 종단적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관련

요인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이차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요인구성에 한

계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타당도 높은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관련 요인을 추가, 요인 간의 상호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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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reer-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verified the concrete career-related factors such as
career education & activity(degree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career attitude(decisiveness,
preparation), and career barrier(lack of self-understanding, lack of career & vocational
information, economic hardship) on vocational choice decision. At this time,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according to
gender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e performance of this study, total 1,197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analyzed by using the 8th-year data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ach demographic characteristic. Secon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differences in career-related factors according to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e factors such as degree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 activity, career decisiveness and preparation of career
attitude, and lack of self-understanding, lack of career & vocational information, and
economic hardship of career barrier. Third, among the career-related factors, the career
decisiveness, career preparation, and lack of career & vocational information were revealed as
the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Fourth, in the results of verifying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according to gender, the
career decisiveness and career preparation were the factors affecting it in the group of male
adolescents while the career decisiveness and lack of career & vocational information were
the factors affecting it in the group of female adolescents.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intervention measures for caree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Vocational Choice Decision, Career Attitude,
Career Barrier,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